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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는 하노버 메세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는 지난 2년의 비대면 공

백을 극복하고 제75회를 맞이하여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2

일까지 4일간 대면 전시회를 감행하였다. 하노버 메세는 독일과 

EU의 엔지니어링 기반 산업정책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이다. 한국

으로 말하자면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세운 정책 과정을 소개

하고, 그 과정에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기

업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을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다. 현장에 참여한 청중과 함께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민간기업 중심이고, 

World Economic Forum의 다보스포럼은 지식의 향연이라면, 

하노버 메세는 두 가지가 병행되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고 산업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노

하우가 디지털 족적(digital footprint)으로 축적되어가면서, 하노

버 메세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기반 신기술 전시회 모습에서 점

차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플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 조성의 모

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산업 밸류체인의 융합과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빅블러(Big Blur)1)로 인해 흐릿해지며 더 큰 시장 혹은 산

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성격이 강해졌다. 

민간의 신기술 전시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독일 및 EU지역

의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지자

체의 정책 수립과정을 공개, 토론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하노버 메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현장에서 선명하게 목격된 것은 독일 민간기업들이 Industry 

4.0 정책 수립과 수행의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참여하면서 정책 

수립의 사상 발표, 수행체계 설계,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하는 등 사실상 민간이 협력적 혁신을 통해 정책 수립을 주도한

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부(BMWK)2)와 함께 Fraunhofer 

연구소가 SAP, SIEMENS, Mercedes-Benz, Volkswagen, 

BOSCH, BASF 등이 참여한 Catena-X에서 민간주도형 산업정

책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

 

독일기업 주도의 Catena-X: EU 산업·공공 융합형 플랫폼

Catena-X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산업정책이자, 민간주도형 실증프로젝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금번 하노버 메세에서 강조된 EU의 디지털경

제 육성정책인 GAIA-X를 이해해야 한다. GAIA-X는 미국 플랫

폼 기업에 종속된 현재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EU에서 선도하는 패러다임이다. 현재 EU 기업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한 미국 클라우드 플랫폼(AWS, Microsoft, Google 등)을 활

용해 산업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

이터 주체인 EU 기업이 EU 기반 플랫폼으로 이전(migration)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선택의 자유를 부

#2 공공 융합형 플랫폼 
생태계 발전과 정책적 시사점

글. 박문구 KPMG 전무이사

DT Trend

1) �Big Blur는 짧게는 ‘경계 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소비자 역할, 기업 
관심사, 서비스 역할, 비즈니스모델, 산업장벽, 경쟁 범위의 6가지 측면에서 동
시다발적인 힘이 작용하며 생산자-소비자, 소기업-대기업, 온-오프라인, 제품-
서비스 간 경계 융화를 중심으로 산업/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함

2) �BMWK는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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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자는 의의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그 갯벌의 역할을 하는 플

랫폼이 있어야 한다. 비록 디지털 공간에 존재할지라도 EU 회

원국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책 등 EU의 지역 특성과 지역 경

제 활성화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그렇기에 독일을 위시한 EU 주요 회원국이 하노버 메세에서 

GAIA-X 정책 수립과 수행의 과정을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에 공

유한 것이다. 

이러한 GAIA-X 정책을 자동차산업에서 실증하는 것이 

Catena-X이며, 자동차산업의 콘텐츠가 풍부한 독일기업이 주

도 중이다. 자동차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

한 신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민간 자동차/부

품기업과 독일 정부의 정책 수립 체계가 하노버 메세에서 공유

된 것이다. Catena-X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과 전체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일부만 차지하며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BMWK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의 프로필을 

보더라도 민간 주도의 정책임이 분명하고, 경쟁기업이 한 자리

에서 경쟁 성장 정책을 설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이사회 구성

원과 각 사에 소속된 산업전문가들은 White Paper의 저자로서 

자신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담아 정책 수립과 실천에 기여한다.

한국을 예시로 하면, 현대자동차 임원이 산업부 및 과기부와 

함께 설계한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 세계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그 실증 프로젝트 (Catena-X)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White Paper의 형태로 

공개되며, 그림 2의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들은 저

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White Paper를 저술해 간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서는 이 White Paper 지위를 정부 부처별 ‘보도자료’

가 차지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 그

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상

호운용적 사상을 반영하며, 그 정책을 수립한 책임자로서 일관

된 추진체계를 선도하는 모습이 다르다. 산업 참여자와 이해관

그림 1. EU GAIA-X 기반 디지털경제 정책을 자동차산업에서 실증하는 Catena-X 프로젝트 참여기업3)

3) �Catena-X, 2022, THE FIRST OPEN AND COLLABORATIVE DATA 
ECOSYSTEM

Cate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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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이 공개된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믿

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와 신뢰 조성의 과정이 다

르다. 이처럼 하노버 메세에서 바라본 GAIA-X 및 Catena-X가 

한국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주는 함의점은 민간 주도와 정부 후

원이 신뢰받는 거버넌스로 융합되는 경우, 새로운 밸류체인과 

마켓플레이스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 디자인이 

신뢰받고 존경스러운 설계를 담으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산업

정책 수립체계가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

Catena-X가 실증하는 새로운 밸류체인과 마켓플레이스는 

DX 신기술 도구들을 이용하되, 그림 3에서 보듯 산업의 밸류체

인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자 노드(node)를 어떻게 ‘신뢰를 기

반으로 디지털을 통해 가시적으로 연결’ 할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다. 보통 한국의 전문가들은 ‘신기술 도구’를 분석하는데, 이젠 

그 이상의 문맥을 읽어야 한다. 

Catena-X는 연결이 목표가 아니다. 연결된 조합(Digital 

Thread Library)을 축적하고, 권한에 따라 공유· 재활용하고, 이

를 위해 상호운용적 프로토콜을 설계하며, 그 조합을 다른 도메

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어 참여자들이 

이익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인구조 설계를 목표로 한다. 

그림 3에서 SAP가 산업 데이터의 카카오톡 역할을 하고 있으며, 

SIMENS가 엣지 클라우드가 사용되는 제조 현장 역할을 한다. 

고양이 그림은 Free & Open-Source Software(FOSS)를 의미하

며, SAP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솔루션이다. SAP나 FOSS를 사용함으로

써 디지털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축적해 갈 수 있다. 연두색으로 

연결된 6개 노드가 총합 42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산

업 밸류체인을 뜻하며, 그로부터 축적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개

수는 노드 길이별로 다른 조합인 21개6)이다. 이러한 디지털 라이

브러리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Tier-n에 속한 중소기업이나 엔지니어는 밸

류체인의 구성원으로서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기 디

지털 연결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면, 밸류체인 전체의 리더인 

OEM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히든챔피언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지식재산권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빈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림 2.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경제 (데이터 거래구조)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Catena-X 이사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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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양의 지식재산권과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여러 번 재활

용되고, 다른 분야로 상호운용 된다는 것은 거래 활성화를 의미하

고, 그 밸류체인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여러 기업은 이 목표와 비전에 공감하고, 

밸류체인 참가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존에는 활용하기 어

려웠던 밸류체인 노드의 지식재산권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적

극적으로 연결하여 재활용과 상호운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DX를 위한 단순한 디지털 도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기업과 엔지니어들이 민간주도적 비전을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참여한다. 참여를 통해 자신이 속한 밸류체인의 거래 활

성화를 노리는 것이며, 히든챔피언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한다. 

이 아름다운 설계를 해석할 수 있는 큐레이터 혹은 디자인 

씽커(Design Thinker)가 한국의 미래산업과 경제성장을 설계

할 시점이다. 제품과 건축만 아름다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

라, 산업정책과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대한 유인구조도 아름다

워야 한다.

금년도 하노버 메세는 ‘산업 대전환’을 대주제, ‘디지털화와 지

속가능성’을 세부 주제로 삼고,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탈탄소

화, 수소 및 연료전지, 인더스트리 4.0, 사이버 보안 등 7가지 산

업 트렌드를 선보였다.7) 이에 대해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

원 특임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연결과 데이터이고 결

국 개인화, 맞춤화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어진다’며 ‘그린 

대전환은 지속가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혁신으

로 귀결된다’고 요약했다.8) 이러한 외양을 갖춘 하노버 메세의 

이면을 더 들어가 해석하면 다음의 함의점을 추가할 수 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 SIEMENS, FESTO 등 참여 기업이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 관제와 제어를 강조

● �산업 밸류체인과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춰야 

4) �Catena-X, 2022, THE FIRST OPEN AND COLLABORATIVE DATA 
ECOSYSTEM

5) �SAP Korea 정대영 본부장, 2022.5, Catena-X 제조데이터 플랫폼과 생태계 운영
6) �21개 조합= 6노드1조합+ 5노드2조합+ 4노드3조합+ 3노드4조합+ 2노드5조

합+ 1노드6조합
7) �한국경제, 2022.5 .30,  https: //www.hankyung.com/ i t /ar t ic le 

/2022053024361
8) �한국경제, 2022.6 .3,  https: //www.hankyung.com/economy/

article/2022060330601

그림 3. Catena-X의 데이터 생태계와 마켓플레이스 조성5)

Marketplaces, ...

Tier-n Tier-2 Tier-1 OEM Logistics Recycling

∑ = 42

tec4U

https://www.hankyung.com/it/article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3306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3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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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 예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s)의 정밀한 측정, 저

감 관제/제어 및 추적성이 강조됨

● �FESTO가 대기 탄소를 포집해 녹조류를 통해 분해한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선보일 정도로 환경 친화 첨단설비 

투자 수익성이 제고됨

엣지+5G 라이브러리: 실시간 현장을 연결한 엣지 기반 지능 자

동화 라이브러리 축적 심화

● ��HW/SW/디바이스/프로토콜/통신 조합한 모듈화 솔루션이 전

시회의 대세를 이룸

● �공급기업별 디지털 스레드 예시를 넘어서 밸류체인 따라 다양

한 생태계와 연결된 충전체계, 스마트시티, 제조 밸류체인 컴

플라이언스 인프라 등이 등장

● �5G 특화망 기반 엣지 솔루션의 중요성 및 5G와 디지털트윈 기

준정보 체계인 AAS(자산관리 쉘)가 함께 강조됨

Asset Administration Shell(AAS) 기반 디지털트윈: 

3D 렌더링 넘어, AAS 기준정보체계 본격 도입

● �BOSCH, SAP, SIEMENS, FESTO(이상 민간), BMWK, GAIA-

X(이상 공공) 등이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AAS 체계 중심으

로 미래 산업전략 전개, 글로벌단체 CESMII, 5G ACIA, OPC 재

단, IIC 등도 이러한 사실상 표준 움직임에 적극 동참

● �BOSCH, SAP, Mercedes-Benz 등이 AAS에 기반해 Catena-X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 특히 SAP는 자산(장비, 설비, 이동체 

등)의 구성, 기능, 작동범위, 상태, 이상징후 범위, 3D 좌표 등 

기준정보체계를 AAS와 연계 중

디지털 라이브러리 마켓: 제조콘텐츠 플랫폼 시도가 줄어들고, 

산업·공공 융합형 플랫폼 생태계 진화 중

● �SIEMENS의 Mind Sphere, SAP의 Leonardo 등 플랫폼 사업축

소 후, 엣지 기반 도메인별 모듈 솔루션을 늘리며, 디지털 스레

드 라이브러리 축적에 집중 (시장조성 지연되자, 라이브러리 

축적을 우선시)

● �산업·공공 융합형 플랫폼인 GAIA-X(자동차산업의 Catena-X)

를 도입해 다양한 도메인별 데이터 공간(Data Spaces)을 통합

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주권을 확보할 성장체계/마켓플레

이스 조성

● �G2(미국, 중국) 간 디지털경제 통상전쟁 사이에서 EU는 GAIA-

X(자동차산업 Catena-X)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의 거래구조를 촉진하고, 룰 세팅을 위한 연방형 서비스 체계

를 개시 (그림 4)

그림 4. Catena-X의 연방형 서비스(Federation Service) 체계9)

9) �Catena-X, 2022, Automotive Network - Building the First Operating 
System for a Data Driven Value Chain

<2022 Catena-X or an Catena-X affiliated compan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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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aia-X + Catena-X” vs. “US AWS + Microsoft”: 

누가 제조 도메인의 패권을 확보할 것인가?

● �디지털 통상 전쟁터에서 한국 산업정책은 어떤 설계를 하고 

있나?

 

Catena-X 생태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하노버 메세를 통해 바라본 Catena-X 생태계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책 수립과정과 

민간주도적 실천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밸류체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가치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Catena-X는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아니다. 연결과 가시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디

자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경제성장 정책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이 기확보한 전문성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들을 연결하고 가시화해야 한다. 연결되고 가시화되어야 하는 

새로운 가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산업현장 도메인 지식을 증강할 HW/SW 활용 및 분석하기 위

한 모델링(예: 시행착오 줄이는 실험설계 능력)의 가치

● �산업현장 데이터 수집, 클렌징, 분석, 피드백으로 도출한 패턴/

알고리즘 가치, 도출에 사용된 축적데이터 가치

● �패턴/알고리즘 기반으로 HW/SW 지능 자동화 루프 완성(디지

털 신진대사)의 가치(예: 완성된 지능 자동화 루프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있음)

● �도출 가치/프로세스를 누적한 네트워크 가치(엔지니어링, ICT, 

금융, 고객 등)

● �동 네트워크의 재활용 가치, 상호운용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화 가치

● �가치에 대한 수요/공급거래 매칭을 통해 (산업발전/경제성장) 

선순환시킬 마켓플레이스의 가치 등

둘째,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매진하며 생

성되는 미래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산업과 경제가 

설계할 산업정책은 다차원적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더불어, 민간주도적 거버넌스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공공 융합형 정책으로 수립하고,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

저자소개

박문구 KPMG 전무이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 경영대학원을 졸업 후, 1998년부
터 통상전문가로서 철강, 섬유, 화학, 전자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전략을 자
문했다. 2015년부터는 스마트제조, 시티, 농업 기반 민간공공 융합DX 전략, GVC인프
라와 디지털통상 연계, 디자인씽킹 자문영역을 개척했으며, 2021년부터 행동과학과 
Web3.0을 활용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설계하여 한국을 위한 신밸류체인, 신생태
계를 디자인 중이다.

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제조업의 유형적 물류 흐름과 함께 디지털 거래 흐

름, 지역경제 활성화, 무형적 지식재산권 흐름의 반대급부인 금

융 흐름의 필수적 고려 등이 필요함을 뜻한다. 

● �디지털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밸류체인 

맵 마련

● �밸류체인 맵은 물리적, 디지털, 이윤, 금융 밸류체인 등을 동시

에 연결하고 통합해 설계 필요

● �개인정보 및 산업데이터의 ‘물리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 기반

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가치 유형 매핑

● �디지털 가치 중 개인정보/산업 데이터 가치 구분, 수익모델 기

반 기여도 배분(예: OECD GVC 이윤 추적)

● �가시적이고 추적 가능한 디지털 가치/밸류체인 인프라를 기반

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주권 행사 가능 여부 (예: 불공정한 거

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불명확한 소득/이윤 배분에 대한 과

세권 집행)

● �다차원적 밸류체인 인프라에서 한국 국가, 산업,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디지털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

지털경제 주권 확보 (한국 주권이 미치는 디지털 영토 정의)

요컨대, 금번 하노버 메세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

들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밸류체인에 기반한 산업정책만으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한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

계하는 디자인 씽커들이 모여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